
금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. 2020년은 정말 어

떻게 지냈는지 모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. 학생들은 학교를 가

지도 못한채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고, 직장인들은 출근도 하지 

못한채 재택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. 또한 교회의 모임이나 예

배는 비대면을 겸하며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사회

적인 활동이 정지된듯한 일년을 보내며, 모든 이들이 경제적으

로, 생활적으로, 영적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.  

 

지난 주에도 코로나 확진자의 수는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며 확

산일로에 있습니다. 하지만 백신의 보급과 치료제의 개발 소식

은 내년이 되면 코로나가 물러갈 것이라 기대하며 희망을 갖게 

합니다. 그런 가운데 벌써 12월입니다. 2020년은 마치 없었던 

시간인듯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. 한 해 한 해가 소중한 시

간들인데, 금년을 이렇게 보내고 마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. 

젊은이들에게는 그 나름대로, 나이드신 분들에게는 또 그 나름

대로 지난 2020년이 정말 안타깝고 아깝습니다.  

 

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은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맞

이하는 시간입니다. 무방비로 당한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은 그

렇게 보냈다고 할지라도, 다가오는 2021년은 제대로 맞이해야 

합니다. 희망을 품어야 하고, 성도로서 사명을 고취해야 하고, 

교회가 가져야 할 꿈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. 금년은 안

전한 삶을 위해서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, 할 일도 하지 못하

며 그렇게 살아갔지만,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

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.  

 

코로나바이러스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겠지만, 2021년을 금

년처럼 또 그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. 2021년에는우리가 새예

배당에 입당할 것입니다. 이를 계기로 한울림교회는 꿈을 이루

는 새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.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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